
1. 서론

스스로 자신의 처지나 생활에 대해 만족을 한다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행복도 지수는 높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 만족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생

활 만족도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

에 객관적인 지표로부터 영향을 받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 그래서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입장을 중

시하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되

어지기도 한다[2]. 한국은 2017년 기준 GDP가 세계에서

12위를 기록 했지만, 생활 만족도는 OECD가 발표한 38

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3, 4]. 우리나라의 객관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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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 and self-efficac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SPSS 

21.0 were applied to 1,483 out of 4,400 of Pena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The study 

show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influenced positive effect to life satisfaction and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onclusion that daily life satisfaction can be enhanc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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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삶의 질이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경제 지표보다 낮

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다[5].

사회화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교류과

정 및 적응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는대인관계는 자기효능

감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친다

[6, 7]. 또한 의사소통 및 이해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도 높았다[8]. 즉, 인간은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인간

관계가 긍정적일 때 스스로 사회에서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신념을 갖는다.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

한 장애인 임금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 임금 근로

자보다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고,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

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9]. 또한 직장 내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직무

스트레스는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한 물리적능력의 한

계로부터 오는 것 보다 크다[10].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신

념으로 대인관계가 원만 할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향상된다[7, 8, 11].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분

야에서 삶의 질이 높으며, 가족 간 갈등적인 대인관계에

의해 저하된 자아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현저히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12, 13].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서 소득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1, 14], 취업이

나 고용상태[15], 사회적 차별[16, 17], 사회적지지[18,

19]. 직무만족[20], 생활환경[21], 및 우울[22] 등의 외부

환경요인을 다루는 연구와,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참여

[23, 24], 자아존중감[19] 등의 개인적 내부요인을 다루는

연구로 대별해 볼수 있다. 장애인의특성상 환경요인으

로부터 장애인의 삶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 환경요인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

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자기 요인으로 볼수 있는 내부요

인 변수들은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에상당히 의존되어있

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활동에 주

도적으로 참가 하거나 자기효능감을높이면 생활만족도

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내부 요인변수중에서기존 연구에서다소 소외 되어

왔으며,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변수인 대인관계와자아효능감에 주목하여

생활만족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특성

상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수동적이거나 비주도적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이 스스로 노력하

거나 활동한 결과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얻은 생활만

족의 결과보다 훨씬 의미가있을 것이다. 또한장애인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중요시되는 의사소통이나 사회활

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가 보다 더 배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은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경로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인

관계와 사회활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애인이

스스로 소속된 사회에서 다양한 대인관계와 폭넓은 사회

활동을 한다면 장애인은 스스로 소속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자기효

능감도 증진될 것이라 추론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

상생활 만족도 향상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자기효능감이 높

을 것인가?

〔연구문제 2〕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일상생활 만족도

가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3〕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일상생활 만족도

가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4〕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

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17년 실시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

이브 (Pena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의 2차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패널조사

자료의 표본은 한국의 15~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1단계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이를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층화 추출

하였다. 전체 표본 수는 4,400명이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가 표본의 대상이 되었다[25]. 전체 패널자료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인관계,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

기효능감에 응답한 1,483명이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1.0에 의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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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용되었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기분석과

Sobel Test가 사용되었다.

2.2 변수 별 척도

2.2.1 대인관계

대인관계 척도는 Schlein, Guerney & Stover(1971)의

척도가 수정, 보완되어 장애인고용패널에 활용되었다

[26]. 본 패널에는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수(9개문항)와 타인과 관계를유지하는정도(7개

문항)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 7개 문항만 사용

되었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친구를 쉽

게 사귄다‘, 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먼

저 말을 건다‘, 3). ’나는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준다‘, 등 7개 문항이다. 1=’전혀그렇지 않다‘,

2=’거의그렇지않다‘, 3=’가끔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866이다.

2.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Schwarzer(1992)에 의해 개발된

척도가 활용되었다[27].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해낼 수있다’,

2).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쉬

운 일이다’, 3).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등 10개 문항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

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값

은 .929이다.

2.2.3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는 9개의 개별 문항에 응답자의 주관

적 의견을 물어얻은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 문항들은 다

음과 같다. 1) ‘가족들과의 관계’, 2). ‘친구들과의 관계’,

3). ‘살고 있는 곳’, 등 9개 문항이다. 1=’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는 높다.

Cronbach's alpha 값은 .767이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여성의 비율은 30.5%로 69.5%를 차지한 남성

에 비해 매우 낮다. 결혼 및 동거의 비율은 97.9%로 미혼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독신비율 2.1%에 비해 매우 높다.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5.5%로 14.5%의 경증장애인 비율

보다 6배 정도에 달했다. 고졸학력의 비율은 46.3%로 중

졸이하의 비율 21.8% 및 대졸이상의 비율 32.9%보다 높

았다. 40대미만의 인구 비율 22.8%, 40대 36.8%, 50대

25.3% 및 60대는 15.1%이며, 40대를 중심으로 양방향으

로 하향하는 인구 구성을 이루었다. 가구연간 소득은

3,500만 원 이상은 45%이며, 2,5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38.9%를 차지하여 소득이 높지 않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Group

Others of marriage is divorce, bereavement and separation.

3.2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대인

관계,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각각

2.963(SD=.480), 3.571(SD=.577) 및 2.923(SD=.493)으로

변수들의중앙값 2.5 및 3보다 다소 높게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의 왜도 -.074, 첨도 .246, 일상생활 만족도의 왜

도 -.051, 첨도 .074 및 자기효능감의 왜도는 -.084, 첨도

variables groups N %

gender
F
M

453
1,030

30.5
69.5

marriage
single. others

marriage .live together
31
1,452

2.1
97.9

disability
minor
major

215
1,268

14.5
85.5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324
686
473

21.8
46.3
31.9

age

15~39
40~49
50~59
60~65

338
546
375
224

22.8
36.8
25.3
15.1

household
annual

income/(ten
thousand)

↓2500
2501~3500
3501~5000
5001~7500
↑7500

577
239
339
218
110

38.9
16.1
22.9
14.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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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로 변수 별 왜도는 1미만, 첨도는 7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가정 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
ess

Kurto
sis

interpersonal
relation

1,483 1.00 4.00 2.963 .480 -.074 .246

life satisfaction 1,483 1.13 5.00 3.571 .577 -.051 .074

self-efficacy 1,483 1.00 4.00 2.923 .493 -.084 .222

3.3 상관분석

각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

계는 생활만족도(r =.240, p＜.01) 및 자기효능감(r =.606,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일

상 생활만족도(r =.3014,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자기효능감 및 일상

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일상생활 만

족도가 높다. 변수별 단순상관관계가 ‘r =.800’ 이상의 변

수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1 2 3

1 1

2 .240** 1

3 .606** .314** 1

**p＜.01, 1=interpersonal relation, 2=life satisfaction, 3= self-efficacy

3.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에 의한 다중회

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28]. step 1에서 대

인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ß =.606, t =29.315,

p＜.001)을, step 2에서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영향(ß =.240, t =9.501, p＜.001)을 미쳤다. step 3

에서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ß

=.267, t =8.632, p＜.001)을 그리고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ß=.078, t =2.513, p＜.05)을 미쳤

다. step 3에서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ß=.078, t =2.513, p＜.05)은 step 2에서의 그 영향력

(ß =.240, t =9.501, p＜.001)보다 감소하여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지녔다. 따라서 〔연구문제 1〕, 〔연구문제2〕,〔연구문

제 3〕및〔연구문제 4〕가 검증되었다.

step 1, step 2 및 step 3에서 모델의 유의 확율 값(F

=859.385, p＜.001, F =90.274, p＜.001, F =84.631, p

＜.001)과 각 단계별 설명력 R² 값(.367, .057, .103)은 회

귀분석 모델로 적합했다.

step 1, step 2 및 step 3에서 VIF값(1.000, 1.000,

1.580)은 3.3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Durbin- Watson값

(1.847, 1.704, 1.780)은 모두 2.0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은

발생되지 않았다.

각 step 별 회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1 0 . 7 8 6 + . 8 8 9* 1 , Y=2 4 . 4 5 5+ . 3 71 * 1 및

Y=24.418+.120*1+.282*2 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Variables ß t F R² adj R² VIF
Durbin-
Watson

step 1.
interpersonal
relation→
self-efficacy

.606 29.315*** 859.358*** .367 .367 1.000 1.847

step 2.
interpersonal
relation→

life satisfaction

.240 9.501*** 90.274*** .057 .057 1.000 1.704

step 3.
interpersonal
rel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267 8.632***

84.631*** .103 .101 1.580 1.780

.078 2.513*

*p ＜.05, **p ＜.01, ***p ＜.001

3.5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kinnon et al. (2002)에

의한 Sobel test 결과는 Table 5와 같다[29]. z값이

8.211(p＜.001)로 유의성 기준 값 z＞±1.96을 충족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

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임이 Sobel test에서도 검증

되었다.

Table 5. Sobel test 

Sobel test statistic p

1→2→3 8.211 0.001

***p＜.001, 1=interpersonal relation
2=self-efficacy, 3=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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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을 대인관

계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실현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

를 위하여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사이에서 자기효

능감이 갖는 경로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및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가 원만 할수록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

기효능감이 높았다. 이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양

한 장애인 근로자의생활 만족도가높다는연구[9],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고 또래관계가 원만한 청소년 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30] 및대인관계가 원만할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12]와 그 맥을 같이한다.

장애인은 특성상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

성에 따른 다양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

영으로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 해줄 필

요가 있다. 장애인의 이동의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지역

사회 또는 복지관별 소규모의 다양한여가활동 프로그램

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은 스스로 지

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또는 다양한 종교단체 등에서 운

영하는 동호회 활동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등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사회활동의 범위를 확장해나간다면 원활

한 대인관계유지는 물론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대인관계와일상생활 만족도 사이

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했다. 이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증가 되었다는연구[13] 및 인

간관계 유지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질이 높아

졌다는 연구[31]와 같은 결과이다. 대인관계와 자기효능

감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활한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기효

능감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 만족도가 보다 더 증

진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나복지기관 등에서 정

책적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

우 단순한 대인관계 관련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것이 아

니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아울러 운영을

한다면 일상생활 만족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활동 등에 참가를 하는 경우 자기효

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에 함께 참가 한

다면 스스로의삶을 보다 윤택하게 이끌어 갈수 있을것

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역사회나 복지기관 등

에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스스로 자

신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확대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내부요인인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만을 일정

시점에 한정하여 다룬 횡단 연구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유형, 만성질환, 사회

적 활동, 경제적 요인 및 가족관계 등다양한 내외부요인

을 다루지 못한 점과 일상생활 만족도 변수의 특성상 횡

단연구에 의해 얻은 결과는 시간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

해 변할 수 있다는 한계를지니고 있다. 그러나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 주체적 위

치에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한 점과 특히 장애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

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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